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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ADER’S 
Q&A 독자에게

답하다

고교는 상대평가 위주
다른 학생 성적에 따라 등급 바뀌어 

고등학교와 중학교의 평가 방식은 차이가 큽니다. 중

학교는 시험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성취도 A를 받는 

절대평가입니다. 반면 고등학교는 상대평가 위주라 학

년 내에서의 성적 분포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. 즉, 

같은 만점이라도 학생들의 점수 분포에 따라 1등급이 

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

시험에서 100점을 받아도 1등급이 아닐 수 있는 이유

는 시험이 쉽게 출제됐거나, 열심히 하는 학생이 많아 

100점을 받은 학생이 다수 존재할 경우입니다. 예를 들

어 한 학년 학생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 고

2는 9등급제 적용으로 1등급은 4%이므로 4명까지 1등

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10명이 만점을 받으면, 1등급이 존재하지 않고 모

두 2등급이 됩니다. 

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에서 100점을 받았더라도 수행평가와 합산한 

최종 점수는 달라집니다. 서울 덕원여고 김상근 교사는 “내신 등급은 지필고사와 

수행평가를 합산한 후 표기된다. 원점수가 높아도 다른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1문

제 혹은 1점으로 등급이 갈린다”라고 설명합니다. 

다만 현재 고1은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므로 10%의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

부담이 완화됐습니다. 김 교사는 “고1 1학기가 끝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내신 등

급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. 고교의 평가 방식을 충분히 이해한 뒤 진학한다면 이

런 어려움도 줄어들 것”이라고 전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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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 고1 학부모입니다. 고등학교 성적은 

반에서 1등을 해도, 100점을 받아도 1.0등급을 

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? 

고등학교 성적은 
100점을 받아도 1등급을 받기 
어렵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?


